
북극권회의 전통적 지식과 교육이 최대의 테마로 

【레이캬빅IDN＝로와나 뷜】. 

.보르네시아 항해협회의 나이노아 톰슨씨는 전통적 지식,과학,기후변동에관한 그로벌적인 관

점에관한 북극권의 세미나에서「섬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최

대의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했다.톰슨씨는 하와이 출신인데 그와함께 이건에 관하

여 함께 나사게된것은 타이,챠드,피지, 케니아,그리고 노르웨이의 랏프랜드 출신의 사람들이다.  

.남태평양 섬주민들의 비참함은 5년연속으로 레이캬빅에서 개최되고있는 금년의「북극권회의」

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였다. 10월중순(13일~15일)에 개최된 금년도의 회의는 특히 취급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105개나되는 분과회의(세미나)와 스피치,파넬 토론이 열렸다. 

.근년에는 해양오염과 마이크로 프라스틱이 해양에 끼치는 영향이 커다란 테마로 되어있다.이

문제에 대처하기위하여 네덜랜드의 해양학자 에릭 판세빌씨가 프라스틱의 행로를 추적할수 

있는 쌍방향형의 지도를 개발하였다. 

Anders Oskal from Norway's International Centre for Reindeer Husbandry said the Arctic Council’s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works with reindeer herders and how they deal with climate 

change. 資料：Lowana Veal | IDN-INPS. 



.유럽의 북서부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온 모든 

프라스틱의 7할이상이 북극권으로 흘러들어간다

고 보고한 판세빌씨들은 금년초에 스바르봘제도

와 얀마이엔 섬으로의 원정대를 조직하였다. 거

기에서 그들이 본것은 원래는 2000년에 노바스

코티아 해변에서 바다로 투입하였던 파손되었던 

어업용의 그물과 영국에서 1958년에 생산되었던 

곡물용 식품을 넣던 통이었던 배모양의 프라스

틱이었다. 

.「북극 동식물 보전 프로그램」의 톰 베리씨는 

2017년 5월에 출판된 「북극해에  있어서의 해양

생물 다양성의 개황」보고서를 소개하여 그 중요한 선견과 감시를 향한 조언에 대하여 말하

였다.「주요한 방법은 북극에 있어서의 해양생물의 다양성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재현가능한 

보고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계획이 정해진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베리씨는 

말을하였다. 

.바리씨는 빙하의 소실은 동식물의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고한다. 왜냐하면 빙하가 소실될 때 

여러지역에 난제를 낳게하기때문이다. 작년과같이  이뉴잇 사회가 최근3일간의 회의의 초점

이되었다. 그러나,이번의 회의에서 강조되어진 것은 (작년의 주요 테마였던) 재생가능 에네르

기 보다더,차라리 전통적인 지식에 관한 건이었다. 

.카나다의 메모리얼 대학은 「스마트 아이스」라고 불리우는 프로잭트를 계속하여왔다. 이것은 

과학을 지역의 전통적 모든문제와 연결시키는것 이었다. 프로잭트는 지역인들의 소리를듣고 

그들과 협력하고 사람들과 연결을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전통적 지식을 대학의 식견과 통합

을한다. 주로 이뉴잇의 사람들로부터 형성되는 카나다 북방지역의 사회는 수렵과 목재수집 

그외의 필요성에 따라 빙하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있다. 

.노르웨이의「토나까이 사육 국제센타」의 안데르스 오스칼씨는 자국에서는 북극평의회의 북극

감시 사정 프로그램이 토나까이 사육자들과 협력하여 기후변동으로의 대처법을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 

.오스칼씨는 「북극평의회는 전통적지식의 흡수에 있어서는 파이오니어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

습니다.」라고 강조한위에 「그러나 전통적 지식을  받아드리는것에  대하여는 경영측이 『경영

에는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아니한 반면에, 연구관계측에서는 

The Arctic 

資料：Public Domain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일부의 토나까이 사육자가 박사자격을 갖고있듯이, 2종

류(과학과 전통)의 지식을 브렌드 하듯이 선주민족의 기관,경계선을 넘어선 기관이 더욱 필요

하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지식」은 기후변동에관한 파리협정에 설정되어 전통적 민족의 프렛폼이 지식의 교

류를 위하여 만들어져 왔다.라고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전통적인 민족과 지역사회의 바빌리

온가본의 COP２３(2017년의 유엔 기후변동회의) 에 설치되어, 7개의 지역이 참가하게 되었

다.」라고말한것은 「기후변동에관한 국제 선주민족 포럼」의 힌두 이브라힘 공동대표이다. 

.개인에 의한 행동이 금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카나다의 컨설턴트기업「오라노스」의 

마르크 브라운씨는 기후변동과 에네르기에 관한 전체회의에서「스윗치가 끊긴후」 로부터 약

30년의 시차가 있다고 지적을하였다. 즉,기후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지금행동으로 옮길 

필요가있다. 

.작년의 마라케슈에서의 2016년 유엔기후변동회의(COP22)에서 아이슬렌드의 오라플 라구나 

그림슨 전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하여 제안으로부터 수주간에 책정되었던 로드맵의 

임무가 회의의 전체회의에 제출되었다. 그림슨 전대통령은 북극권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

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실행하는사람들」에 초점을둔 20개 항목의 건설적인 성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제1의 

성명이 그것을 잘 표명해주고있다.「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그때라고 생각한다.행동으로 옮길

때이다.파리협정에서 제시되었던 변화를 갖어오기 위하여 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 일을 해야

할 시기이다.」『무엇』을 논의 할것인가 는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을 생각해 나갑시다. 

資料：COP23 

https://cop23.com.fj/


.회의는 또한,북극권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DGs)에 관한 최초의 논의의 장으로 되었다. 이런 논의

는 매월한번 열려서 2018년9월의 북극평의회 회합에 보

고가 될수있도록 되어있다. 그린랜드의 수렵사회의 뉴스

에관한 문제로 부터 지속가능한 광업과 같은 문제에 관

련하여 「미사여구를 넘어서다.」필요성에 도달 할때까지 

가지각색의 문제가 취급되었다. 

.아이슬랜드 외무성 유엔국의 마리아 무죠르 죤스두티르 

국장은 청중을 향하여 「모든 것이 주요한 과재로 돌아

왔습니다.」즉, 기후변동의 문제입니다. 아이슬랜드는 보다더 녹색의 대지로 될것을 목표로하

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따뜻한 물로 향하여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통합적인 성격

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성의 평등과 여성으로의 권한부여에 관하여 규정된 SDGs                 

제5목표는 그외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요한 추진력이 되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트렌트대학(카나다)의 히자 니콜씨에 의하면 교육또한 중요한 문제다. 니콜씨는SDGs의 목표

를 작은 북부의 공동체보다도 더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해야한다. 라고 말하였다.「교육의 기

회가 별로없는 북부의 소규모지역 사회의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면 좋을지 」라고 니콜씨는 

질문을하였다. 더우기, SDGs제16,17번째의 목표에 관련하여「기술은 교육과 사회인프라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계속하였다. 

. 교육문제는 다른 세미나에서도 화재가되었다. 북극권의 젊은이들과 지속가능한 장래에 관한 

집회에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대학의 다이언 하슈백씨는 교육의 기회는 알래스카의 소규모

의 지역에서는 한정이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하슈백씨는 「자신의 지역로부터 나오는 것을 

결단하였을때는 자신의 지역 전체보다도 많은 학생들이있는 크래스에 들어가는것이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지적을하였다. 또한 , 만약에 그새로운 학교가 자신들의 원래의 언어로 가르

치고 있지않는다면 「시기적으로는 제2의 언어를 배우지아니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것은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연결된다. 같은 염려가 그린랜드에서 일어나고있다. 

.북극권대학(UArctic)는북부지방의교육,연구를취급하는대학,연구기관,모든기관 들로부터구성 되

어있다.그「지정학과 안전보장에관한 테마별 네트워크」는 매년 북극권회의에서 세미나를 개최

하고있다. 금년의 한세미나에서는 평상시에는 군대에의하여 발발되는 환경파괴에 초점을두

고 ,다른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서의 기후변동을 검토하였다. 

.랏프랜드대학의 랏씨 하이네논씨는 이런 모임의 주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적어도 1.41억톤

資料：SDGs Goal No. 5 



의 CO2 에 상당하는것들이 2003년3월부터 2007년에 걸쳐서 이라크 전쟁에서 배출되었다고 

설명을 하였다. 하이네논씨는 「군대는 어떤 한종류의 보호된 오염원이다.」라고 지적을 한위

에 「수주일전에는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시행했던 군사훈련에서 사용된 모든 자원을 생각해

보면 알수있다.」라고 말하였다.이것은 ZAPAD2017연습을 지적하고있는것이다. 

.냉전기 러시아 국토의 일부는 그시대의 탄약과 석유제품,그외의 군사폐기물의 폐기처리장이

었다. 러시아 대통령 국가경제행정 아카데미의 아나토리 씨에프츄크교수는 2012년부터 계속

되고있는 프란쇼 제후 제도의 폐기장의 정화작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코라만의 정화도 조만

간에 시작될것이라고 하였다. 

.제2의세미나는 새로운 위협으로써 기후의 변동을 검토했다. 이세미나에서는 빅토리아대학(카

나다)의 윌후릿드 그리부즈씨가 도시화와 기후변동의 관계를 검토하여, 거대한 인프라를 갖

고있는 도시는 기후변동에 관하여 작은 위협이지만 도시로의 기후변동의 영향은 과소평가 

되고있다고 지적을하였다. 「도시의 온난화는 비도시화 구역의 10배까지도 도달 되고있다.」라

고 그리브즈씨는 지적을 하였다(10.25.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 

 


